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더 높은 곳을 바라보아라 유송자 데레사 | AFI(국제 가톨릭  형제회)

제가 속한 AFI(국제가톨릭형제회)는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

복음적 삶을 이루는데 일생을 봉헌하기로 서약한 평신도 

공동체입니다. 회원들은 교육이나 상담, 사회복지, 사회

운동과 사회개발, 의료복지 등의 분야에서 활동하며 교회

와 세상 안에서 다양한 사도직을 수행합니다. 

꽤 오래전, AFI 국제생활 체험을 위해서 벨기에 브뤼셀

에서 지낼 때, 단체의 국제 비서처가 있는 스위스 제네바

를 방문할 일이 있었습니다. 우리는 함께 머물던 한 한국 

회원과 같이 당시 단체의 국제 비서로 일하고 있던 다른 

AFI 회원을 방문했습니다. 당시 로마에서 추기경 회의를 

하셨던 故 김수환 추기경께서도 회의를 마치신 후, AFI 

국제 비서처를 방문하셨으므로 우리는 함께 산보를 나갔

습니다.

“오, 밤송이 좀 보세요! 아름이 벌어지고 있어요!”

“와! 그러네! 밤알이 떨어지려고 해!”

유럽에는 밤나무가 귀해서 오랜만에 보는 밤송이가 더

욱 반가웠던지, 어린아이들처럼 들떠서 외치는 AFI들 사

이로, “더 높은 곳을 바라보아라” 하시는 김수환 추기경님

의 특유한 저음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.

김 추기경님의 말씀대로 더 높은 곳을 바라보니, 밤나무 

잎 사이로 눈부시게 빛나는 파란 하늘, 먼 곳에 은색 선을 

그리며 지나가는 작은 물체가 보였습니다. 코앞에 매달린 

밤송이에 홀려서 그 이상 높게도 넓게도 보지 못했던 우리

들은 “아! 비행기….” 하며 머쓱하게 웃고 말았습니다.

그 후, 저는 가끔 가슴이 막힐 것 같거나 삶이 답답해질 

때, “더 높은 곳을 바라보아라” 하신 추기경님의 말씀을 

떠올리곤 합니다. 더 높은 곳이란, 다만 빛나는 은색 줄을 

긋고 지나가는 비행기나 파란 하늘이 아니었습니다. 하늘

보다 더 높은 곳에 계신 ‘빛의 근원을 바라보라’고 하신 말

씀임을 깨달은 것은 한참이 지난 후입니다.

“한 처음에 말씀이 계셨다.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계셨

는데 말씀은 하느님이셨다. 그분께서는 한 처음에 하느님

과 함께 계셨다.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하여 생겨났고 그분 

없이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다.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

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.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

치고 있지만 어둠은 그를 깨닫지 못하였다.”(요한 1,1-5)

해마다 예수님 성탄 날에 봉독되는 이 성경 말씀을 듣

고 있으면 “더 높은 곳을 바라보아라”고 하시던 故 김수환 

추기경님의 음성도 함께 들리는 듯합니다.

빛과 생명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성탄을 준비하며, 하늘

보다 더 높은 곳을 바라보고, 더 높은 곳을 향하여 살아갈 

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시도록 기도합니다. 또한 그 높

은 곳이 바로 내 주변의 가장 낮은 곳에서, 가난하고, 병들

고, 억압받으며, 힘없는 소외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

곳임을 깨달을 수 있는 은총을 주시도록 간구합니다.

나를 이끄는 성경구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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